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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제7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제5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동시 개최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맞아 첫 국무총리표창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9일(수)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여성어업인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제5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동시
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이하 ‘한여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
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여성어업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
련된다.
  한여련은 지난 10년간 전국 58개 분회와 회원 8,600여 명 규모의 전국적
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여성어업인의 정책참여와 권익향상은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 해양환경 보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해 왔다.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어업인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여성어업인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메시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수산업·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국무총리표창 2점과 해양수산부장관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특히 국무총리
표창은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후 처음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여성어업인의 
공헌을 국가차원에서 보다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여성어업인이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을 발휘하여 어촌과 지역경제의 핵심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여성어업인들은 수산업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촌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왔다.”라며, “앞으로의 10년은 여성어업인이 어촌경제를 이끄는 핵심주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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